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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커버드콜주식형투자회사

Fund Facts
투자목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커버드콜주식형 -15.32% -24.03% -15.85% 21.61% 136.57%

 참고지표 -10.66% -15.57% -11.25% 15.91% 62.18%

운용개시일: 2002.04.19 초과수익률 -4.65% -8.46% -4.60% 5.70% 74.39%

펀드규모: 895억원(순자산 기준)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총보수: 선취판매수수료 1%+순자산평잔의 연 1.24%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환매수수료: 없음

(2002.04.18~2008.01.31)

※지수 변화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기 위해 KOSPI 그래프도 함께 표시함.

(순자산총액 비중 41.81%)

2008년 1월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
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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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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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리포트

포트폴리오 현황

지난 1월 한 달간 펀드는 -15.32%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
였으며, 동 기간 중 참고지표는 10.66% 하락하였습니다.포
트폴리오내 비중을 확대했던 건설, 증권, 조선 업종 내 보유
종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점이 참고지표 대비 초과
수익을 시현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1월 한달간 주식시장은, 미국 투자은행들의 부동산투자 관련
자산상각 규모가 커지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등 실물경제까
지 불안감이 전이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되는
시기였습니다. 중동과 중국의 국부펀드가 자금수혈을 하는
등 사태 진화에 일조하였지만 채권보증업체의 도산위험과 신
용등급 하향 조정 등 연쇄적인 신용위험이 제기되면서 전세
계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투
자심리 위축에 따른 위험관리와 자금환매 대비를 위하여 대
규모 주식매도를 했고 한국의 경우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보
유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위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
다. 업종별로는 화학, 기계, 운수장비, 유통, 건설, 운수창고,
증권, 보험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반면 음식료,
섬유, 종이목재, 제약, 의료정밀, 전기전자, 전기가스, 통신,
은행업종 등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KT, 현대차, 동
아제약, 하이닉스, 신한지주, KTF, 유한양행, 오리온, 동양종
금증권 등의 투자 실적이 좋았던 반면, STX조선, SK에너지,
SK케미칼, 한화, 미래에셋증권, 삼성물산, 동부화재, KCC,
삼성증권, 현대중공업, SK,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투자실적은
저조하였습니다. 하이닉스, KT, 신세계, 두산인프라코어 등
을 신규편입하고 LG데이콤, 대신증권 등을 제외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행사가격 262.5에 매도되었던 1월물 콜옵션은 옵션만기일
주가가 매도 콜옵션의 행사가격 이하로 형성되면서 옵션프리
미엄수익을 실현하였으며, 08년 2월물 콜옵션은 250.0에 매
도하였습니다. 당 펀드는 주가하락위험을 일정부분 헤지하고
추가 수익을 얻고자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
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
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시 펀드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나,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히 움직일 경우에
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2.57

2.63

2.65

2.67

2.95

3.14

4.02

5.23

5.97

9.97

동부화재

국민은행

현대제철

삼성화재

한화

미래에셋증권

LG전자

현대중공업

POSCO

삼성전자

상위보유종목


